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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정말 중생했다는 증거 3가지 

기독일보 국제부 장소피아 기자 (sophia@cdaily.co.kr) 

입력 2016. 12. 29 17:48 | 수정 2016. 12. 29 17:48 

[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지난 28 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객원 칼럼니스트 제이 카칠라는 '당신이 정말 중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3가지 증거'라는 기고 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기독교인이 자신이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3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다음은 기고 글 전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요3:5-7) 

중생(Born again)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힘차게 뛰는 심장과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는 것처럼 중생한 사람에게도 새롭게 태어난 생명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중생 했다는 증거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때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가 태어났음을 인지한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중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구원받고 중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한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했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 

당신이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 원하는가? 다음은 당신이 중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3가지 증거이다. 

1.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다 

우리가 중생했을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이다.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과 대면해 그분의 거룩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이사야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사6:5) 

2. 그리스도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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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회개한 이들은 구원받은 삭개오처럼 이전의 죄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19:8-9) 

3.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조롱과 반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이전의 자신의 삶은 무의미해 졌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4:18-20)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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